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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과 호수가 어우러진
아름다운 포천

강    욱
자유기고가

포천(抱川)은 로부터 명승지가 많은 

선비의 고장으로 리 알려져 왔다. 조선 

세조 때의 유명한 문신인 성임은 “천 층 

산이 북쪽에 우뚝하고, 한 기 물이 남쪽 

북쪽으로 흐르는 곳”이 포천군이라 하 다. 

경기도 동북단에 치한 포천군은 동으로 

가평군과 강원도 화천군, 서로는 연천군, 

양주군, 동두천시, 남으로는 의정부시, 양주

군, 북으로는 강원도 철원군과 경계를 이루

고 있다.

포천군은 군 체가 산악지 이다. 동남

북의 삼면에는 주산맥이 솟아 올린 국망

, 강씨 , 백운산, 청계산, 운악산 등 

1,000미터 안 의 산들이 이 늘어서 

있다. 한 이동면 백운산에서 발원한 평

천이 동에서 서로 흘러 포천읍, 일동면, 창

수면 등을 거쳐 한탄강으로 들어간다. 산정

호수, 백운계곡을 비롯한 천혜의 자연과 비

경이 어우러진 포천은 수도권 북부지역의 

표 인 지로 각 받고 있다.     

포천군의 곳곳에는 태 국 왕 궁 에 얽

힌 이야기가 해 오고 있다. 그것은 이 군

의 북쪽이 바로 그가 후고구려를 일으켰던 

강원도 철원군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. 군

내면 구읍리에는 허물어지다 만 돌담으로 

반월성터가 사  제403호로 남아 있다. 반

월성은 궁 의 세력이 한창일 때에 세운 

것이라고 해진다. 반월산성이 치한 군

내면 구읍리는 지명이 말해주듯 조선시  

포천 의 아가 있던 곳으로, 정치, 경제

의 심지 다. 

반월산성은 바로 이 구읍리의 뒷편에 있

는 반월산의 7부에서 9부 능선 에 있다. 

산 을 에워싼 형식인 테뫼식 산성으로 성

의 형태가 마치 반달과 같아 반월산성이라

고 부른다. 둘 가 1,080m로 동서가 길쭉

한 반월형이며 성곽안에는 성문터가 2개소, 

을 찰하거나 막기 해 설치한 치성 4

개소, 건물터 6개, 우물  수구 흔 이 2

개, 장   망  2개가 있다. 반월산성은 



154

략  요충지 으나 고려시 에는 개경이 

수도가 됨으로써 폐성되었다가 조선시  

해군 때에 후 의 침입을 방어하기 해 

개축한 것으로 보인다.

북면 산정리에는 산정호수를 둘러싸고 

있는 해발 922m의 명성산이 있다. 골이 깊

고 산세가 심오하여 용이 승천하 다는 등

룡폭포와 선녀의 설이 담긴 비선폭포 등

이 있어 경을 자랑한다. 여기에도 태 국 

궁 에 한 설이 굽이마다 해져 온다. 

명성산(鳴聲山), 곧 울음산이란 궁 가 왕

건과 싸워 지고 난 뒤에 도망쳐 와 크게 

울었다고 해서 생긴 이름이다. 그 둘 에 

있는 패주골은 궁 가 져서 도망친 곳, 항

서받골은 궁 가 왕건에게 항복을 하 다

는 곳, 망 (望峰)은 왕건의 군사가 쫓아

오는 것을 망보았다는 곳이라고 한다.

산정호수는 포천 제일의 명소로 사

시사철 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. 

명성산을 비롯한 여러 산 우리가 호수에 

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으며 호수 주변의 자

인사와 등룡폭포, 비선폭포 등이 빼어난 경

을 연출한다. 특히 이곳의 산책로는 빼놓

을 수 없는 명소이며 보트장, 방갈로, 수

장, 온천 등 여러 가지 시설이 고루 갖추어

져 있다. 명성산 정상에서 내려다본 산정호

수의 끝없이 펼쳐진 아름다움이나 가을 억

새밭 풍경은 한 폭의 산수화 같다. 

“살아서는 포천 가야 양반이고 죽어서는 

장단 가야 양반이다”라는 옛말이 있듯이 

포천군에는 로부터 벼슬을 그만둔 선비

와 양반들이 많이 모여 살았다. 그 에는 

이항복, 이덕형, 유응부, 최익  같이 쪽

같은 성품과 개를 자랑하는 선비들이 있

었다. 

철령 높은 재에 자고 가는  구름아

고신원루를 비 삼아 띄웠다가 

님 계신 구 궁궐에 뿌려본들 어떠하리

오성 감 이항복의 시로 함경도 북청으

로 유배 가던 고독한 심정과 충정을 애틋

하게 달랬다. 그는 포천 사람으로 가산면 

리에 선생의 묘소가 있는데 경기도 기

념물 제24호로 지정되어 있다. 부인 안동 

권씨와 나란히 잠든 묘 앞에는 묘비가 

서있고 그 좌우로 망주석과 문인석이 한 

씩 서 있다. 생 의 그의 인품을 하듯 

이항복의 묘는 소박하고 조 한 모습이다.  

석물이나 나지막한 분은 일반인의 묘와 

별반 다를게 없고, 묘역 앞의 사당 한 2

칸의 아담한 집으로 꾸며져 있다.

권율의 사 이기도 했던 청백리 이항복

은 정여립의 모반 사건을 다스리고, 임진왜

란 때에는 선조의 피난길을 도와 벼슬이 

의정까지 올랐다. 그러나 해군의 인목

비 폐비에 반 하다가 결국 직을 삭탈

당하고 북청으로 유배돼 62세로 생을 마감

한다. 그는 어느 당 에도 속되지 않고 

국난극복에 최선을 다하 으며, 소신을 가

지고 시비를 가릴  알았던 선비로 후세

에 많은 교훈을 안겨 주었다. 

많은 산마다 깊은 골이 패이고 그 골짜

기마다 맑은 물이 넘쳐흐르는 포천군에는 

로부터 이 물 속에서 잡은 산개구리 요

리와 이 물을 받아 빚은 막걸리가 유명하



산과 호수가 아름다운 포천

155

다. 포천군 사람들은 겨울철에 산개구리를 

잡는다. 산개구리는 보통 개구리와는 달리 

산골짜기를 흐르는 물 속에 깔린 돌 에

서 납짝하게 업드려 겨울잠을 잔다. 이 산

개구리는 정력에 좋다고 해서 사람들이 마

구 잡는 바람에 이제는 북면에 있는 산

정호수 둘 에서나 겨우 찾아볼 수 있다.

맛이 뛰어나고 도수가 높은 포천 막걸리

는 국 으로 가장 잘 알려진 포천군의 

특산품이다. 특히 이동면에서 만드는 막걸

리가 더 유명한데 이 막걸리를 마시려고 

일부러 다른 지방 사람들이 이곳을 많이 

찾는다. 자연환경과 물맛이 갖추어져야 명

주(名酒)가 된다는 사실을 그 로 뒷받침

해주고 있다. 한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

한우 이동갈비도 맛과 양이 뛰어나고 가

격이 렴해 명성이 자자하다. 이동갈비는 

이동면 장암리에 집 되어 있으며 백운계

곡 등 인근의 식당에서 맛볼 수 있다. 

포천군을 포함한 경기도 북부지역에는 

밤나무, 잣나무 따 가 많은데, 양주군이 

밤으로 이름을 날린다면 포천군에는 잣이 

유명하다. 이 군에서 나는 잣은 알이 굵고 

껍질은 얇아 잣송이가 알차기로 나라안에

서 으뜸이다. 청산면 동리에서 많이 나 

청산잣 는 동잣이라고 이름이 붙은 포

천잣은 수확량도 많아 한 집에서 백 가마

씩 거둘 때도 있다고 한다. 

산정호수에서는 매년 10월 ‘명성산 억새

꽃축제’가 열리는데 많은 등산객들이 이 행

사에 참여한다. 명성산 정상 부근은 완만한 

경사를 이룬 억새풀밭지 로 산정호수의 

잔잔한 물빛과 드넓은 원의 억새풀이 어

우러져 늦가을의 정취를 한껏 더한다. 포천

은 발길 닿는 곳마다 맑은 물과 푸른 숲으

로 우리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아름

다운 고장이다. 계 마다 독특한 분 기의 

비경과 다양한 특산품과 먹거리는 포천 여

행의 즐거움을 더해 다.  


